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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유적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고분벽화이다. 고분벽화는 고분의 무덤 칸에 그려진 그림으로써, 당시 사회의

생활 풍속∙신앙∙종교∙사상 등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어 역사∙문화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고구려의 여러 고분벽화 중

특히 등잔관련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쌍영총(㌤㕧㿘)을 들 수 있다. 

쌍영총은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북쪽 구릉에 있는 흙무지돌방무덤[䅣㿘]이다. 1913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조사하였을

때에 앞방[㫗㊴]과 널방[䖵㊴, 무덤칸]으로 이어지는 이음길에 설치된 2개의 8각 돌기둥이 확인되면서 쌍영총[두 기둥이 있는 무덤]

으로 불리게 되었다. 무덤 안은 널길과 좌우로 측실이 딸린 전실(㫗㊴), 이음길, 널방으로 이루어진 두 칸 무덤이며, 앞방과 널방의

천장은 모두 평행삼각고임식 구조이다. 널방 안에는 전면에 회(䔳)를 바르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 주제는 생활 풍속과 사신(⻒㊦)

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앞방과널방의각모서리와천장고임에기둥, 도리와들보등을묘사하여, 아늑한목조건물처럼보이게하였다.

사신은 앞방과 널방에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청룡과 백호는 앞방의 동벽과 서벽에, 주작과 현무는 널방의 남벽과 북벽에 각각 배치

하였다.

벽화의 중심이 되는 무덤 주인공 부부상은 현무와 함께 널방 안쪽 벽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물과 생활 풍속도는 같은 벽면에 묘사된

현무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신이 주가 아니라 부제(ⶃ㰛)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널방 왼쪽 벽에 그려진 공양행렬도

(供㐏䎊⣀⛍)에는 향로를 머리에 받쳐 든 인물과 가사장삼 차림을 한 스님을 앞세우고, 한 귀부인이 앞뒤로 시녀 여섯을 거느린 채 공양

나들이에 나서는 모습이 묘사되어 불교 의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스님을 앞세운 귀족들의 공양행렬은 4�6세기

동아시아 불교 회화 및 조각에서 즐겨 다루던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이음길에 세워져 있는 8각 기둥 위아래에는 주두(㳚➃)와 주춧돌을 나타내고 연꽃무늬를 그렸으며, 기둥 몸체에는 붉은 바탕에

누런 빛깔의 황룡(䔦⥷)이 기둥을 휘감은 듯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앞방과 널방 고임에는 연꽃무늬, 꽃병무늬, 불꽃

무늬, 구름무늬 등의 각종 장식무늬와 상서로운 새[⾾㱊]와 해와 달을 그려 넣었다. 두 방의 천장에는 모두 활짝 핀 연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널길 좌우 벽에도 기마대, 우차(㜊㹏), 악대를 포함한 행렬도가 그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벽화는 전체적으로 인물들이 완숙하고 깔끔하게 표현되어 매우 발전된 회화 수법을 보여준다. 인물 풍속도와 사신도가

함께 나타나지만 인물 풍속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신도로 변화해가던 과도기의 무덤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벽화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쌍영총은 대체로 5세기 후반경의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설명들이 주로 쌍영총을 바라보고 기술하는 대략적인 내용이다. 이쯤에서 본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이 널방

왼쪽 벽에 그려진 공양행렬도이다. ‘공양인물도’라고도 하는데, 이 행렬도에서 맨 앞 인물이 머리에 받쳐 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앞선 기술에서는 향로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향로일까? 향로로 보기에는 형태도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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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되질 않는다. 일제강점기 처음 쌍영총을 발굴할 때 참여했던 일인 학자의 단정이 그렇게 몰아간

부분이 있지만, 그 후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도 여기

저기 이 쌍영총 고분벽화를 설명하는 기술과 백과사전조차도‘향로를 머리에 받쳐 든 인물(사내아이

또는 여자아이)’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벽화 속 공양행렬도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두 번째

인물, 즉가사장삼차림을한스님이향로와같은것을들고앞사람을뒤따르는모습이역력하다. 이향로는

한(䋣)이나 낙랑지역 출토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산로(⯝⽧⣩)●의 형식과 많이 닮아 있다. 

따라서 공양행렬도의 맨 앞 인물은‘등잔(대)같은 조명 도구를 머리에 받쳐 들고’앞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지금도 우리는 여럿이 어두운 길을 갈 때 가장 앞서는 사람이 조명을 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양행렬도에서 인물의 크기를 통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시대 다른 고분벽화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특징인데, 주종관계를 강조

하기 위하여 인물을 극대∙극소의 비차(⸷㹈)를 두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맨 앞 녹의(�㢩)를 입고 길을

인도하는 인물은 종이나 노비로서 당시 촉노(㿏奴)ㆍ등비(➍⸮)와 같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인물이 머리에 받쳐 든 등잔(대)은 등좌(➍㳈)의 운두가 필요이상으로 깊고 넓은 것으로 보아 아마 촛대는

아닌 듯 하며, 촛대의 납촉(�㿏)을 세우는 대신 등좌 안에 덩어리진 기름[膏㟨]을 넣어 연소시켜 조명의

구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등잔(대)은 고구려시대 대표적인 양식으로서 가끔 한이나

낙랑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들 지역에

한사군(䋣⻒郡)이 설치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 KEA

● 중국 훈로(䗁⣩)의 일종이다. 두

(➁)모양을한접시형태위에원추

산악형을 한 뚜껑이 있고 밑에

승반(㉫⯽)이 있다. 뚜껑의 산악

에는 금수가 배치되고 바닷속의

선산(〻 ⽧)을 본뜬 것이라 한다.

두의 손잡이 부분을 인물 또는

새와 짐승 모양을 본떠서 만들

었는데, 전국 말기에서 한대에

많이이용되었다. 도제，청동제가

있고 청동제는 허베이성 만성한

묘(⩍ぴ䋣⬧)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금은착(상감)의우수한품질의

것도 있다. 불구(⸞具) 향로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어

연화형향로，금산사형향로등의

형식이 생겼다.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낙랑

에서 출토된 청동박산향로(㽆❸

⯝⽧䎓⣩)가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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